
"성수동에 '독일마을 맥주축제' 즐기러 오세요"…
26일까지 팝업홍보관 운영

남해군관광문화재단, 내달 6~8일 '독일마을 맥주축제' 앞두고 팝업홍보관 운영
22일부터 26일까지 남해수제맥주와 독일수입맥주 최고 40%까지 특별 할인판매

기사입력 2023-09-22 15:25:08 | 최종수정 2023-09-22 15:43:52 | 조문정 기자 | supermoon@newdaily.co.kr

▲ 경남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이 지난 18일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서울 성수동 프로젝트렌트2호점(서울숲길 50)에

서 독일마을 팝업홍보관 '독일로 89-7'을 운영한다. ⓒ남해군관광문화재단 제공

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앞두고 경남 남해군관광문화재

단이 오는 26일까지 서울 성수동 프로젝트렌트2호점(서울숲길 50)에서 독일마을 팝업홍
보관 '독일로 89-7'을 운영한다.

경남 남해군의 대표 관광지인 독일마을의 광장의 도로명 주소를 딴 '독일로 89-7 팝업 홍

보관'은 22일부터 26일까지 남해수제맥주와 독일 수입맥주 등을 최고 40%까지 할인 판매
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.

mailto:supermoon@newdaily.co.kr


팝업 홍보관은 ▲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에서 만날 수 있었던 맥주와 독일식 소시지를 경
험할 수 있는 식음 공간 ▲남해군을 담아낸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판매공간 ▲이색

포토존 등으로 구성됐으며, 기념엽서에 독일마을 스탬프를 찍고 SNS 인증 시 추첨을 통해
남해 맥주와 독일마을 기념품(병따개, 맥주잔, 키링 등)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

있다.

▲ 경남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이 지난 18일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서울 성수동 프로젝트렌트2호점(서울숲길 50)에

서 독일마을 팝업홍보관 '독일로 89-7'을 운영한다. ⓒ남해군관광문화재단 제공

또한, 팝업 홍보관은 독일마을 맥주축제 참가와 더불어 독일마을과 주변의 숨은 관광자원

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한정판 1박 2일 시티투어 상품도 9만9000원에 현장 판매하고 있
다.

조영호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"독일마을 명소화와 독일마을 맥주축제 홍보를 위
해 서울에 팝업홍보관을 열게 되었다"면서 "향후에도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서울뿐만
아니라 다양한 대도심을 직접 찾아가 남해군의 매력을 알리고 경험해볼 수 있게 힘쓰겠

다"고 말했다.

조문정 기자 (supermoon@newdaily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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